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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3 무산, Maersk는 독자생존의 길로 간다 
  

 

 
 

P3 서비스 무산에 실망하는 투자자들은 별로 없는 듯 하다. A.P Moller Maersk 주가

는 8% 하락 이후 다시 2.5% 반등했으며, Evergreen을 비롯한 경쟁선사들의 주가는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가을 A.P. Moller Maersk는 P3 서비스가 출범한다  

해도 P3 내에서 독자성과 차별성은 유지할 것으로 밝힌 바 있다.  

이번 결정으로 A.P Moller Maersk는 다음 행보를 빠르게 가져갈 것이다. 다음 행보란 

2만TEU급이 넘어가는 컨테이너선 발주를 말한다. P3 무산으로 Maersk는 시장의  

균형을 위한 노력보다는 차별적인 성장력을 높이는 방안에 집중할 것이다. Maersk는 

메가 컨테이너선 발주를 위해 중고선 매각 속도를 높이는 것도 병행할 것이다.  

P3 Network 무산을 가장 반기는 집단은 누구일까? 당연히 선주의 고객인 화주와   

용선주이다. 화주와 용선주야말로 Eco-ship을 가장 원하는 이들이다. 이제 발 빠른 

Eco-ship 투자를 단행하는 선사만이 고객의 선택 속에서 살아남게 될 것이다. 고객들

의 요청으로 컨테이너 선사들의 Eco-ship 투자속도는 빨라지게 될 것이다.   

 

 

 메가 컨테이너선 수주경쟁, 대우조선해양이 가장 앞서있다 

 P3 Network 무산으로 해운시황은 이제 무자비한 완전경쟁으로 들어섰다. ‘연비’에 대한   

과감한 투자만이 험난한 해운시황에서 살아남을 유일한 방법이 되었다. 해운업에서 동맹이란 

있을 수 없다. 화주와 용선주들이 선사들의 담합과 동맹을 용인할 리 없기 때문이다. 이제  

선사들은 각자 독자적인 생존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P3 무산을 계기로 대형 컨테이너선 발주속도는 빨라질 것이다. 구주노선을 운항하는 컨테이

너선은 이제 18,000TEU급을 넘어 2만TEU급 이상으로 빠르게 대체되어 갈 것이다. 기존 

13,000TEU급 선박들은 파나마운하가 확장되지 않는 한 갈 곳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2만TEU급 이상 수주경쟁에서 가장 앞선 조선업체는 바로 대우조선해양이다. 16,000TEU

급 이상을 건조한 경험은 대우조선해양만이 갖고 있다. 또한 Maersk는 자회사였던 Odense 

Steel Shipyard를 해체하면서까지 18,000TEU급 건조 조선업체로 대우조선해양을 선택한 

신의 한 수를 보여준 바 있다.  
         
[그림1] Containership Deliveries from 13,000 to 15,000 TEU Class   [그림2] Containership Deliveries over 15,000TEU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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